
시멘트산업의 폐기물 자원화 

 

우리의 생활 환경에 친밀한 소재인 시멘트가 제조되는 공정 중에 대량의 폐

기물이 원료나 연료로서 재이용되어 순환형 사회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산업계 폐플라스틱이 원연료로서 유효하게 리사이클되고 있다.  

석탄과 함께 폐플라스틱이 원연료로서 리사이클되어 모든 구조물의 기초 소재로서 

고품질의 시멘트가 생산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염화비닐이 

탈염소 공정을 경과해, 똑같이 원연료로서 리사이클하는 기술도 확립되었다. 

산업계 폐플라스틱은, 원래 수소와 탄소가 주성분으로, 고칼로리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연료 보조재로서 사용되어 재는 원료의 일부로서 

리사이클된다. 이러한 연료와 원료의 양쪽 모두를 겸비하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물질리사이클과 열리사이클의 양쪽 모두의 역할을 완수하는 폐기물이라고 하는 의

미로부터 「원연료」라고 불리고 있다. 

 

산업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멘트산업 

 

 다양한 산업계·생활계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수탁처리 
시멘트는, 주요한 원료인 석회석, 점토, 규석, 철원료를 최적으로 혼합해, 

대량의 자원이나 열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량 소비라고 

하는 20 세기형의 산업이었으며 배경에는 사회자본의 충실이나 주택 건설을 위한 

중요한 기초 소재라고 하는 위치설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에의 배려, 리사이클, 자원 절약화가 사회적인 과제로 클로즈

업 되고 나서, 시멘트 산업은 산업계나 생활계의 폐기물을 「자원」으로서 받아들

이는 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석탄재, 제철소로부터 나오는 

용광로 슬러그, 하수 오니, 산업계 오니, 가정 쓰레기의 소각로로부터 배출되는 소

각재 및 폐타이어도 원연료로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폐기물은 시멘트의 주원료와 함께 사용되고 시멘트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그 이면에는 충실한 기술개발이 있었다. 다만, 쓰레기 소각로의 소각재는, 

환경에의 영향을 배려하여 염소를 없애고 나서 원료로서 사용하는 공정을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멘트 산업은 환경 산업(리사이클 산업)으로 변신하는 기초를 만

들었다.  

 

 한층 더 산업계 폐플라스틱도 원연료로서 더해진다 
이와 같이, 시멘트에는 다양한 폐기물이나 부산물이 원료나 연료의 일부로

서 리사이클되고 있어 단순한 자원의 대량 소비형 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서서



히 개선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환형 사회 구축의 일익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플라스틱 메이커나 플라스틱 제품 메이커로부터 배출되는 산업

계폐플라스틱도 받아들여 원연료로서 리사이클되게 되는 등, 시멘트의 제조 공정으

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시멘트는 사회자본 정비의 기초 소재(고층빌딩군과 고속도로) 

 

시멘트를 제조하려면, 열에너지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제조 공정의 심장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소성장치(시멘트 원료를 고온 가열

하는 것에 의해 화학변화시키는 장치로 킬른이라고도 불린다)의 내부는, 석탄, 폐타

이어, 산업계 폐플라스틱등을 연소하는 것에 의해 1100~1800℃이라고 하는 고온

이 됩니다. 그 중에 시멘트 원료가 계속적으로 흘려 넣어져 화학 변화한 시멘트 원

료는 냉각 장치에 내보내집니다. 이것이 크린카(시멘트의 중간 제품)로 불리는 것입

니다.  

  이 열에너지에는, 수입된 석탄(미분탄)이나 폐타이어등이 사용되고 있었습

니다만, 석탄의 일부를 고칼로리의 산업계 폐플라스틱으로 대체(리사이클)하는 것에 

의해, 중요한 자원의 절약에 유용하게 쓰는, 이것이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큰 변화

로,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종래의 제법에 따르는 시멘트 품질과 전혀 변함없다고 하는 점도 

큰 특징이며, 산업계로부터는, 산업계 폐플라스틱의 리사이클량 확대에 기대가 전

해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제조에는, 거대한 플랜트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격이 소성장치(킬른)

입니다만, 내부를 고온으로 하기 때문에 대량의 열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열에너지는, 사용된 뒤 낭비 없게 회수해, 재이용된다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시멘트 제조 플랜트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석탄에 의존하고 있던 열에너지입니다만, 산업계 폐플라스



틱이 원연료로서 리사이클되게 되어, 환경 부하의 저감과 자원 절약 등 순환형 사

회의 구축을 크게 전진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멘트 업계도 적극적으로 지지 

   시멘트 업계는, 열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 절약 대

책으로서의 기술개발이나 환경에의 부하 저감이라고 하는 사회적 과제에 임해 왔습

니다. 또, 다양한 산업으로부터 배출되는 산업 폐기물이나 부산물도, 유용한 자원으

로서 리사이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탁처리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또, 진흙 등의 폐기물에는, 산화 알류미늄, 산화 규소, 산화철 등 시멘트 제

조에 유효한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원료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산업계 

폐플라스틱은 석탄의 대체연료 혹은 원료의 일부로서 리사이클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 양은 증가 경향에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근거로 해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1톤을 생산하는데 폐기물 

등 약 400 kg의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00년도는 약 8000만 톤의 시멘트 생

산량에 대해, 약 2700만 톤의 폐기물을 리사이클하고 있습니다.  

 

 일반 쓰레기로서 소각되었다./플라스틱류의 소각재도 이용  
많은 산업계 폐플라스틱이, 원연료로서 시멘트 제조 공정으로 리사이클됩니

다. 예를 들면, 시멘트 1톤을 생산하는데, 약 100 kg의 석탄이 사용됩니다. 이 석탄

의 사용량을, 가능한 한 산업계 폐플라스틱에 옮겨놓자고 하는 것이, 시멘트 산업이 

목표로 하는 자원의 순환형 유효 활용입니다만, 이 리사이클 공정으로 남은 재가 

시멘트의 원료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 석탄을 열에너지로서 이용한 뒤에 남는 석탄재도, 회수해 시멘트 원료

에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의 사람들이 배출하는 사용이 끝난 플라스틱류가 쓰

레기와 함께 혼합 소각되고 있는 경우의 소각재도, 실은 유용한 시멘트 원료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감인 것은, 이러한 실태도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멘트 산업은, 폐기물의 재이용이라고 하는 면으로부터, 숨은 우등생이라

고 해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염화비닐도 탈염소의 뒤원연료의 동참  

지금까지, 염화비닐은 염소를 포함하고 있어 소성장치로 운전상의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연료로서 리사이클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탈염소 기

술의 개발이 진행되어, 회수된 염소는, 다시 화학원료나 염화비닐 원료에, 남은 염

화비닐은 산업계 폐플라스틱과 같이 시멘트 제조 공정의 원연료로서 각각 리사이클

하는 기술이 확립되었습니다.  



 

 산업계폐플라스틱의 대량 리사이클이 목표  
이와 같이, 산업계 폐플라스틱이 시멘트 제조 공정으로 원연료로서 리사이

클되게 된 것은, 소성장치의 온도가 1100~1800℃으로 높은 것에 따라 다이옥신류

나 프레온류등이 열분해되어 무해가 되는 것이 밝혀진 것도 배경에 있습니다.  

      현재, 몸의 주위에서 이용되고 있는 플라스틱류의 제품의 배출을 포함해 플

라스틱 메이커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메이커로부터 배출되는 양은, 연간 약 

1000만 톤에 달합니다.  

      유용한 원연료로서의 산업계 폐플라스틱, 단순하게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

은 자원의 낭비라고 말할 수 없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시멘트 산업은, 순환형 사회

의 구축이나 환경 부하 저감을 실현화하기 위해서, 일반계 폐플라스틱을 제외한 산

업계 폐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리사이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산업계 폐플라스틱의 리사이클량 증대를 목표로 해 가려고, 밤낮 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료 : 리사이클 투모로우 Vol. 11, 2001> 


